
안녕하세요.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

외방선교수녀회 소속 마리피앗 수녀입니다. 현재 저는 인

도와 네팔 국경 근처의 방글라데시 최북단에 위치한 디나

지푸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. 이 지역은 가난한 방글라데

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손꼽히는 외진 곳입니다. 

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

이었기에 저희 수도회에서는 2011년부터 마을의 조그만 

집을 빌려 공부방을 시작해, 현재는 작지만 초등학교의 모

습을 갖추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.  

학교 운영 초기에 아이들 면담을 위해 아이들의 가정을 

방문했을 때 한창 자라날 나이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

해서 공부는커녕 활동하기도 어려울 만큼 야위어 있던 모

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. 

그래서 어린 시절 가난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기억하

고 본받고자 학교 이름을 ‘나자렛 초등학교’로 짓고, 이 지

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그들의 힘겨운 삶을 

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 

생계를 위해 매일 일을 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가정

이 대부분인 데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

를 보내고 있기에,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쌀이나 도시락을 

제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. 

‘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제 아이를 제발 받아 주세요.’

자신들의 아이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

도움을 청하는 부모들을 달래 돌려보내는 일이 이제는 거

의 일상이 되었습니다. 학교를 다니고 싶은 아이들은 많지

만, 교실이 부족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

학교의 안과 밖에서 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다 보니 가

난한 삶의 고단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지치고 

힘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 또한 아이들의 웃음이었고, 

그 아이들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. 

선교사는 어느 상황에서나 기쁘게 살아가는 하느님의 

마음이자 손과 발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. 나자렛 

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에서 멀

어지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

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. 

마리피앗 수녀 ┃한국외방선교수녀회

서울주보 홈페이지(cc.catholic.or.kr)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부는 소득

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

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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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5월1일~6월1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
‘방글라데시 나자렛 초등학교’를 위해 쓰여집니다.

*  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방글라데시 나자렛 초

등학교에 지원되어 영양 급식 및 도시락 준비와 4개 교실 증축에 사용됩

니다(약 4천만 원($35,000) 지원예정). 총 사업비를 초과하여 모인 후원금은 

본부의 ‘지구촌 빈곤 퇴치 사업’에 지원됩니다.

국 제공하고있지만이마저도 현실적인어려움이많습니다.
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한마음한몸운
동본부’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
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방글라데시 나자렛 
초등학교 아이들에게 
희망을 선물해주세요!

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촌 빈곤 퇴치 사업


